
현재 전국에는 1178개나 되는 많은 지
역 축제가 있지만 불교문화축제는 열손가
락을 꼽을 정도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전만 해도 지역 축제는 280개 쯤이
었다. 한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다 싶으면
그걸 흉내 내서 소재나 내용이 엇비슷한
축제가 우후죽순 생겨나더니 890
개가 새로 생겼다. 자치단체장들
이 업적 과시용으로 저마다 축제
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축제 내용만 충실하면 많은 관

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고 지역 경
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안성의 바우덕
이 축제는 전통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
았고, 전남 함평은 나비축제로 매년 50만
명 넘는 외지인이 찾는 명소가 됐다. 성공
한 축제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야기가 있는
축제라는 점이다. 관이 주도해 만들어진
성격 없이 그냥 먹고 놀기 위한 축제는 관

광객의 짜증만 부를 뿐이다. 지역의 전통
과 역사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풍물
이나 자연과 조화가 어우러진 소재가 아니
면 성공하기어렵다.
불교계에도 대중화의 한 방편으로 축제

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신도들의 공동체

의식 고양이 요청된다.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는 축제의 자산이 많다. 가무
백희(歌舞百戱)의 근원도 그렇고, 고려시
대는 사찰에서‘만석중놀이’라고 불렸던
그림자 꼭두놀음도 있었다. 영산제(괈山
齊) 뒷풀이 형식이지만 가무를 겸했던‘삼
회향(三廻向)놀이’등 다양한 연희(演戱)

들이 셀수없이많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612년

백제의 미마지(味摩之) 스님은 일본에 건
너가 오(吳)나라에서 배워 온 기악무(伎겦
舞)를 앵정(櫻煮)이란 곳에서 소년들을 모
아놓고 가르쳤다. 백제 스님 미마지가 일

본에 처음 전한 기악무는 사자놀이를 포함
한 탈놀이였다. 그것이 당시 일본 귀족사
회에서 보호를 받기에 이르렀고, 사월초파
일과 7월 15일[齊會]날에 사찰의 연중행
사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
다. 이러한 사정을 되짚어 보면 백제에서
도 탈놀이가 불탄일(佛誕日)과 백종일(百

種日)의 연중행사 중 한 절차였음을 추측
케한다.
기악에 사용된 가면은 지금도 초기 것

에서부터 일본의 정창원(正倉院)과 동대
사(東大寺)에 보존되어 있다. 다만 기악
무는 전승이 오래전에 중단됐기 때문에

그 원형을 밝혀내기에는 어려움
이 많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현
재까지 전해지는 기악은 전부 10
과장이었고, 과장의 순서는 일정
치 않았다. 이 모두는 사찰 연중행
사의 하나로서 전승돼 왔기 때문

에 작품의 내용과 춤의 형태까지도 불교
의 영향이 다분했음을 짐작하기에는 무
리가 없다.
지난 가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는 문

학행사를 중심으로 만해사상을 알리는
‘만해축전’이 있었고, 경남 합천에서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열렸다.

올 해 대장경축전은 인류사 최대의 문명
총서이자 최고의 목판예술인 대장경의
의미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잇는 새로운 지식혁명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
는 인종, 세대를 망라한 선지식들의 마음
속 지혜를 깨우는 대장경 이운행렬을 시
작으로 막이 올랐다. 사물 퍼포먼스와 퓨
전 타악공연 그리고 대장경 뮤지컬‘천년
의 꿈, 살아있는 지혜를 배우다’가 공연
됐다. 새 천년 대장경에 대한 염원의 마음
을 타임캡슐에 담아 봉인하기도 했다.
지금도 거의 완벽한 목판본으로 남아 있

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현존하는 목판대
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동아시아 지
역에 존재하던 모든 불교 문헌을 집대성한
당대 최고의경전이라할수있다. 
나무로 새긴 대장경이 오늘날까지 보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선조들
의 과학적인 지혜가 숨어 있다. 대장경이
있는 장경각은 동편의 가야산 자락과는 대
략 20°정도, 서쪽의 비봉산 자락과는 10°
의 경사각을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맑은
날 햇빛을 받는 시각이 4계절 모두 다름을
의식한 지혜가 숨겨있다. 이런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장경각은 해인사 경내에서도
가장 낮은 온도와 다습한 상태에 놓여 있
으며, 수다라장과 법보전의 내부 공간 기
온은 온도차가 2℃를 넘지 않는다. 상대습
도는 통상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조할 때에도 40% 이하로 내려가는 일도
극히 드물다. 이는 건조에 의한 경판의 변
형을 방지하기 위한 선조들의 의도가 반영
된것이다. 
몽고군 침입을 격퇴하려는 민족적인 염

원에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하여 판각한
팔만대장경은 지금껏 가장 완벽한 대장경
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장경판
을 통해 초조대장경인 북송의 관판대장경
과 거란판대장경의 내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문화사에서 한국문화의 우수
성을 과시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도 하다. 문화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장경 조판으로 하여 인쇄술의 발달과 출
판기술의발전에기여한바가 매우 크다.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라다

크(Ladakh)는 매년 6월에 눈부시게 아름
다운 헤미스 축제(Hemis Festival)가 열린
다. 티베트불교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불교
축제로 무용수들이 신과 악령의 가면을 쓰
고 춤을 춘다. 공연은 선이 악을 누르고 승
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태국에서는
매년 4월이면 전역에서 쏭끄란이 열린다.
태국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쏭끄란
축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물의
축제이기도 하다. 이 기간 동안 어디를 가
든 웃음 가득한 얼굴로 축복을 의미하는
물을 뿌리는 태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밖에도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양
한 축제를 만날 수 있다. 먼저‘쏭끄란’이
란 말에는 감사의 뜻이 담겨 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조상에 대한 숭배가 깃들어 있
고,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다. 네 번째는 사회에 기여한 사원과 승려
들에 대한 존경심이고,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 여섯 번째는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가는정신이다. 
이제 우리도 부처님의 연화정신이 집약

된 멋진 축제를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시점이다. 지친 일상에서 흥을 통해 잠시나
마넉넉한즐거움을가질수있는세계적인
불교축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
고,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잠
재력 있는 소재에
집중해야 한다. 국
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축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장경
이 그 중 하나의 좋
은예이다.
이강렬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penkr@hanmail.net

불교축제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해야
대장경 1000년의 해를 맞아

불교계문화축제중대표적인선운사보은염축제. 선운사창건설화에등장하는검단선사와관련한축제이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스님이만든생식생식
❶타생식에비해채소류, 해조류가 2배이상첨가되었습니다.
❷유기농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❸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❹돈을벌기위한제품이아닌중생들의건강을위한제품입니다.

곡류50%를발아시킨

효소발아생식

▶1일 1끼 1포(40g)×
60포(2개월분) 100,000원070-7629-5920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1178개 지역 축제 중 불교 10여 개 뿐

신년특집칼럼 2011년 1월 1일토요일 / 불기 2555년제 817 호 A03

국제 선불교 조계종

LEADER

세계와한국속에자랑스런종단
12 인연법을중시여기는종단

누구에게나떳떳하게밝힐수있고소개할수있는종단

준비되셨죠?
망설이지말고과감하게용단을내리세요.

●사찰 등록 ●주지 임명 ●승려증 발급
●행자 (예비비구, 비구니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
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
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미얀마 종교성 장관 미팅에서는 국립한국기술종합대학 착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했으며 대학교 관리자는 종교성 장관으로 운영자는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 책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장관과의 미팅 이후 5
만평의 학교부지에서 착공의식을 행하였으며 공사 진척에 따른 적절한 시
기에 학생모집 등 개원에 따른 제반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미얀마 종교성이 직접 운영하는‘국립국제불교대학’한국총괄본부건을
위탁 받았고 이로써 미얀마 국립 국제불교대학 입학 및 제반업무는
한국총괄본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佛紀2555年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자비광명온누리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농 협 301-0016-0537-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문의 : 02)733-5670

국제불교지도자협회·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대표전화 02)733-5665

힘들고고통스런길고긴산고끝에드디어
국립한국기술종합대학건축공사를시작합니다


